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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책

1.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새 금융지원 네트워크 선보인다

- 한국을 포함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회원국들이 주요 광물 개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자국의 개발금융과

수출신용 기관 등을 동원하는 새 금융지원 네트워크를 발표할 예정임

-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현지시간) MSP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새로운 금융 네트워크를 공개하고,

호주 광산업체 BHP가 지원하는 탄자니아의 대규모 니켈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재정 지원도 약속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 MSP는 유엔 총회에서 발표할 공동 성명을 통해 새 금융 네트워크가 “자원개발 프로젝트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교환 및

공동 자금 조달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임

(연합뉴스 2024.9.23)

2. 미국, 전기차 배터리 생산 시설 25곳에 30억 달러 지원

- 미국 에너지부는 20일(현지시간) 14개 주에 걸쳐 25개의 배터리 제조 부문 프로젝트에 30억 달러(약 4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서 공급망을 이전하고, 미국 내 전기 자동차 세액 공제 규칙 채택에 따른

고급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배터리 등급의 가공된 중요 미네랄, 구성 요소, 배터리 제조 및 재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투입될 예정임

(글로벌이코노믹 2024.9.21)

3. “⽇, 대중 반도체 산업 추가 규제 동참 임박”… 도쿄일렉트론, 수출 통제 확대 전망

- 일본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산업 추가 규제에 동참할 것으로 전해짐. 도쿄일렉트론(TEL) 등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의

첨단 제품 수출뿐만 아니라 장비 유지·보수 등 서비스 제공도 제한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제재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매출 비중이 50%에 육박한 도쿄일렉트론의 실적도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옴

- 19일 파이낸셜타임스(FT) 및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대중 반도체 제재가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짐. 미국과

일본의 합의로 이르면 연내 도쿄일렉트론의 중국 수출 및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조선일보 2024.9.19)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3108400009?input=1195m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409210658312001e250e8e188_1/article.html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4/09/19/BUSNJAFOKFDO7NNE35AO44XPC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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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

1. 무선이어폰·손풍기 등도 재활용 의무화… ‘생산자책임재활용’ 전 품목 확대 추진

- 앞으로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될 전망임

-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임

-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7만 6천톤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확대됨

(뉴스티앤티 2024.9.24)

2. 환경부, 2억톤 규모 석탄 경석 산업자원 활용 기반 확립… 반입협력금 산정 구체화

- 석탄 경석이 폐기물 취급에서 벗어나 산업자원으로 활용되는 기반이 본격 마련됨. 올 연말 도입을 앞둔 반입협력금

금액 산정 방식이 구체화됨

-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힘

- 주요 개정 내용은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반입협력금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 규정 마련

등임

(뉴스핌 2024.9.25)

3.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법으로 못 박는다

- 정부가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인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비롯한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함

-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함

- 정부는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임신·육아기 근로자들의 유연근무제 의무화를 추진함

- 긴 출퇴근 시간에서 오는 부담을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을 제도화함

(매일경제 2024.9.25)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05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925000249
https://www.mk.co.kr/news/economy/1112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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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1. ‘제2의 광산’ 잡아라… 中, 자원 재활용 전문 국유기업 띄운다

- 중국에서 자원 재활용 산업을 담당하는 국영기업이 출범함.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기술과 시장을 육성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임

- 25일 중국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기획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자오천신 부주임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자원순환이용그룹(中國資源循環利⽤集團)’의 설립을 지원하고, 국가적·기능적 자원 재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힘

- 8월 설립 준비팀이 본격 출범했고, 본사는 중국 4대 직할시 중 하나인 톈진시에 들어섬

(조선일보 2024.9.25)

2. 일본 IHI, 태양광 잉여 전력 ‘증기 변환’ 시스템 개발

-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중공업 기업인 IHI가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잉여 직류(DC) 전력을 탄소 배출 없는 증기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4일 발표함

- 2024년 4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현 소마시 하수 처리장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현재까지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 태양광 발전의 특성상 일조량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 전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열에너지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기술임

(AI타임스 2024.9.24)

3. 마이크로소프트, 美 원자력 사고 경험한 핵발전소와 20년 계약 체결

-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핵발전에 나섬. 22일 BBC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의 쓰리마일 아일랜드(Three Miles Island) 핵발전소와 20년간 전력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함

- 이번 계약은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핵발전은 석유 발전 등에 비해 청정

에너지로 간주되기에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짐

(지디넷코리아 2024.9.22)

4. 일본 화학사 아지노모토와 프랑스 다농의 파트너십, 유제품 메탄 배출 30% 줄인다

- 일본과 프랑스의 거대 식품업체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손을 맞잡음. 19일(현지시각) 일본 식품 및 화학기업

아지노모토(Ajinomoto)와 프랑스 유제품기업 다농(Danone)은 유제품 생산 시 발생하는 배출량 저감을 위한

파트너십을 발표함

- 이번 파트너십의 핵심은 아지노모토가 개발한 아지프로(AjiPro®-L)에 있음. 로이터는 아지프로를 메탄 저감 첨가제와

함께 사용할 경우 메탄 배출 감소 효과를 30%까지 높일 수 있다고 보도함

(임팩트온 2024.9.23)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4/09/25/6SSDFYSCFNABRBDCPO64EEQPE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624
https://zdnet.co.kr/view/?no=20240922094049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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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 SK온·포드·에코프로비엠, 캐나다 양극재 합작공장 공사 중단 한 달 만에 재개

- 에코프로비엠과 SK온, 포드 간 캐나다 퀘벡주 합작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재개됨

- 작업 정상화 속도를 내며 오는 2026년 완공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림

- 에코프로비엠 캐나다법인 관계자는 24일(현지시간) “우리는 베캉쿠아에 있는 양극재 공장 건설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말함

- 이어 “근로자와 장비 동원이 이미 진행 중이며, 9월 말까지 현장 활동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더구루 2024.9.25)

2. LG전자, 차세대 공조 기술 위해 글로벌 HVAC 컨소시엄 출범

- LG전자가 냉난방공조(HVAC) 기술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유럽·미국·아시아 연구진과 협력을 확대함

- 다양한 지역의 기후 특성 등을 고려한 차세대 제품·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는 것임

- 24일 LG전자는 북미와 유럽, 아시아에 구축한 차세대 히트펌프 기술 개발 컨소시엄 핵심 연구진을 서울로 초청해

글로벌 히트펌프 컨소시엄을 출범했다고 밝힘

(중앙일보 2024.9.24)

3.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특허 확보… 英 프라이메탈스와 추가 파트너십

- 포스코가 영국 플랜트 건설사 프라이메탈스 테크놀로지스(Primetals Technologies, 이하 프라이메탈스)와 친환경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협력을 강화함

- 2022년에 이어 2년 만에 추가 협력 계약을 맺고 지적재산권 문제를 마무리 지음

- 24일 프라이메탈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7월 포스코와 수소환원제철 모델인 하이렉스(HyREX : Hydrogen

Reduction) 데모플랜트 설계에 협력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함. 양사가 하이렉스 기술을 공동 개발하면서 지적재산권을

포스코에서 갖기로 합의함

(더구루 2024.9.24)

4.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이수페타시스와 AI용 동박 공급 나선다

- 롯데케미칼의 동박 제조업체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이수페타시스와 인공지능(AI)용 동박 공급에 나섬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이수페타시스와 AI 및 네트워크 PCB 기판 핵심 소재인 초극저조도 동박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발표함

-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 가속기, 서버 등에 적용하는 고성능 및 고다층 네트워크 PCB 기판에 필요한 초극저조도

동박의 개발 협력과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함

(한국경제TV 2024.9.23)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7757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9670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77527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409230082&t=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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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색 기간: 2024.9.20(금) ~ 2024.9.26(목)

제공일시 2024 10 0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미국, ‘안보 위협’ 중국산 커넥티드카 SW 금지… 한국 영향은?

- 미국 정부가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음. 중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로, 대선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왔음

- 23일(현지시각) 로이터,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미국 상무부가 국가안보 위험 해소를 위해 커넥티드

차량(Connected Vehicle)에 대한 규정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음

- 미국 상무부는 블루투스, 셀룰러, 위성, 와이파이 등을 통해 외부와 정보를 주고받는 차량연결시스템(Vehicle

Connectivity System, VCS)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차량이 스스로 작동하는 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 ADS) 소프트웨어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제품을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음

-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해 일명 ‘스마트카’로 불림. 최근 출시되는 차량 대부분은 이런 기능을 일부라도 탑재하고 있어 사실상 최근 출시된

차량은 모두 커넥티드 차량으로 볼 수 있음

- 규정안은 승용차, 트럭, 버스 등 모든 자동차에 적용되지만, 일반 도로에서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나 채굴용 차량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번 규정은 기술력이 떨어지는 러시아보단 중국을 겨냥한 조치란 분석이 나왔음. 중국 측은 “중국 소프트웨어를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즉각 반발했음. 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시장 원칙을 존중하고 중국기업에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음

- 미국 상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커넥티드 차량을 해킹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차량 자체를 원격 조종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음. 규정안은 금지 대상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소유, 통제, 지시하거나 관할에 두고 있는 기업이

설계, 개발, 제조, 공급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정의했음

- 이 금지 조항은 차량을 미국에서 만들어도 적용됨. 규정안은 중국 기업이 소수 지분을 보유한 미국 법인이더라도

중요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중국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해석해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규정을 우회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었음

- 소프트웨어는 2027년식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식 모델부터 판매가 금지됨

-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오늘날 자동차에는 카메라, 마이크, GPS 추적 등 인터넷에 연결된 기술이 있다”며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적대적 국가는 국가 안보와 미국 시민의 사생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음

- 이번 규정안이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들 국가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커넥티드 차량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게 됨

- 미국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한국 기업이 중국의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공급망 조정이 불가피함.

다만, 미국 정부의 조치가 경쟁자인 중국 자동차 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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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라는 관측도 나옴

- 산업부는 24일 미국의 커넥티드카 규정안 발표와 관련해 민관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음. 회의에는 자동차

업계와 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음. 대응 회의에서 자동차 업계는 이번 규정안의 규제 범위가 당초 범위보다 축소됐고,

규제 적용 유예기간이 반영돼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된 것에 대해 평가했음. 앞으로 면밀한 추가 분석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 정부는 이번 규정안이 30일간의 추가적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인 만큼, 우리 업계 영향과 입장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업계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할 예정임

(임팩트온 2024.9.25)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643

